
- 1069 -

한국심리학회지 : 상담 심리치료

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

2020, Vol. 32, No. 3, 1069-1094

침습 , 의도 반추와 련 변인 간의 상 계 메타분석

이 진 주 인 석 김 명 찬†

경상 학교 학생상담센터 인제 학교 상담심리치료학과

임상담원 학원생 조교수

이 연구의 목 은 반추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고 침습 , 의도 반추와 련 변인 간의 상

계 효과크기를 탐색 하는 것이다.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등재후보지 상으로 반추에

한 연구 총 111편을 연도, 연구 상, 연구방법 등에 해 분석했으며, 그 침습 , 의도

반추 척도를 활용한 연구 30편을 상으로 련 변인 군에 한 메타분석을 실시하 다. 분

석결과 첫째, 88편(79.3%)이 양 연구로 나타났으며, 반추 련 변인이 독립변인으로 사용된

논문은 24편(21.62%), 매개변인으로 사용된 논문은 60편(54.05%)으로 나타났다. 둘째, 메타분석

결과 침습 반추에서 부정 인지, 부정 정서, 정 정서, 정 인지 순으로 효과크기가 나타

났으며, 의도 반추에서 정 인지, 부정 인지, 부정 정서, 정 정서 순으로 효과크기가 나

타났다. 셋째, 침습 , 의도 반추의 연령 별 조 효과 분석결과, 의도 반추와 인 계에

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 마지막으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의 의의,

제한 후속 연구에 해 논의하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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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분의 사람은 살아가면서 한 번 이상의

외상을 경험한다. 외상사건 노출이 외상 후

스트 스 장애(Post-traumatic Stress Disorder: 이

하 PTSD) 진단에 필수 인 조건이 되면서 외

상에 한 다양한 정의가 내려져왔다(서 석,

조화진, 안하얀, 이정선, 2012). 외상을 자신,

타인의 생명과 신체 안 을 하고 자기

개념, 계패턴, 응기제 처능력 등을

하는 것으로 정의한다면(서 석 외, 2012),

지 까지 일반 인 외상사건으로 인식되어온

천재지변이나 교통사고(Kubany et al., 2000) 외

에도 가까운 사람과의 갑작스러운 이별, 죽음,

소 한 사람에게 발생한 외상사건을 간

으로 목격한 경우, 친구와의 교, 이사, 친

한 친구의 학(Costello, Erkanli, Fairbank, &

Angold, 2002), 무서운 화 람(Meiser-Stedman,

Dalgleish, Yule, & Smith, 2012), 학업에서의 어

려움, 경제 곤란(Robinson, & Larson, 2010) 등

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보편 으로 한 번 이상

은 경험할 수 있는 사건도 PTSD를 일으키는

외상사건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.

이러한 외상사건을 경험하 음에도 불구하

고 자신에 한 느낌, 타인과의 계 등에서

나타나는 정 인 변화를 외상 후 성장이라

한다(Calhoun, & Tedeschi, 1999). 외상 후 성장

은 외상 사건에 한 정의와 의미에 해 개

인의 주 해석을 제시하며 외상을 설명하

고 있다는 에서 PTSD와 공통 이 있으며(장

한, 김진숙, 2017), 외상사건 후 정 인 변화

가 나타난다는 에서 PTSD와 차별된다고 할

수 있다.

이러한 일련의 외상 사건 이후 외상 후 성

장으로 이어지는 연속선상에서 가장 요하게

향을 주는 필수 요인 하나로 반추가

언 되고 있다(송 , 이 순, 2018; 장한, 2016).

반추는 지속 이고 반복 인 우울한 사고로

부정 인 정서에 한 반응으로 흔히 나타난

다(Rippere, 1977). 하지만 일부 연구자들은 반

추가 단순히 심리 고통에 한 부 응 인

기능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 응

인 측면과 응 인 측면 2가지를 동시에 가

지고 있다고 제안했다(김진 , 2000; 김 미,

정민선, 2015; 박혜원, 안 의, 2006; Colhoun,

& Tedeschi, 2015). 반추의 부 응 인 측면을

살펴보면, 반추는 부정 정서나 사건에 한

반응으로 나타나는 인지 처리 과정 하나

로써 기분 부 이나 우울을 유발하며, 우울에

한 취약성과 지속요인이 되기도 하고, 우울

한 기분을 반복 으로 생각하여 그 상태에서

벗어나지 못하게 하기도 한다(Kelly, Matheson,

Ravindran, Merali, & Anisman, 2007; Nolen-

Hoeksema, 1991). 이에 반해 Martin과 Tesser

(1996)는 반추 반응을 응 인 측면에서 설

명하 는데, 반추를 반복 으로 생각하게 되

는 상황 자체에 을 두고, 개인의 재 상

태와 지향하는 목표가 서로 불일치하기 때문

에 이를 감소시키기 해 나타나는 응 인

상이라고 주장했다. 즉, 반복 으로 생각하

면서 목표에 도달하기 해 노력하는 극

시도로 보는 것이다. 이러한 반추의 2가지 개

념을 미루어 볼 때, 반추는 단순히 부 응

측면이나 응 측면에서 설명되는 단일 요

인이 아니라 두 측면 모두 공존하고 있는 2차

원 요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.

Tedeschi와 Calhoun(2004)는 외상 후 성장의

이론 모델을 소개하면서 외상 사건 후 기

반추는 특정한 사건에 해 되풀이하여 생각

하는 침투 이고 자동 으로 발생하는 침습

반추(intrusive rumination)인 반면, 이후의 반추

는 자의 이고 목 지향 으로 발생하는 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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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추(deliberate rumination)로 설명했다. 한

이들 반추는 각각 외상 이후의 정 혹은

부정 결과에 있어서도 상이한 역할을 하는

것으로 나타났다(엄미선, 조성호, 2016). 침습

반추는 스스로 원하지 않음에도 고통스러

운 사건 련 자극이 반추되는 것으로 외상

후 스트 스 장애, 지속 이고 높은 수 의

고통, 효과 인 처에의 실패와 련된 것인

반면, 의도 반추는 외상 경험 이후에 그

사건에 한 의미를 발견하는 인지양식의 변

화와 련된 것이다(Cann et al., 2011; Stockton,

Hunt, & Joseph, 2011). 즉, 침습 반추는 외상

으로 인한 고통과 련이 있는 반면 의도

반추는 외상 후 성장과 련이 있다(유희정,

2014). 한편, 침습 반추는 정서 고통을 일

으키지만 침습 반추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

라 반추로 인한 정서 고통이 다 질 때 외

상사건의 원인과 의미를 이해하려는 의도

반추로 환되기도 한다(Taku, Calhoun, Cann,

& Tedeschi, 2008). 외상사건 이후 시간이 경과

함에 따라 정서 고통이 감소하면 붕괴된 자

신과 세상에 한 도식을 재건하고 재의 상

황을 해결하고자 의도 반추가 이루어지는

것이다(Calhoun, & Tedeschi, 1999). 이처럼 단순

히 사건 자체를 떠올리는데 머무는 것이 아닌

사건에 한 이해와 의미, 사건이 삶에 미친

향들을 새롭게 해석하려는 시도는 침습

반추에서 의도 반추로 나아갈 수 있다(최승

미, 2008). 한, 침습 반추로부터 의도

반추로 환하는데 향을 미치는 변인들로

는 시간의 경과, 자기노출, 사회 지지, 정서

고통의 효율 조 (Triplett, Tedeschi, Cann,

Calhoun, & Reeve, 2012), 탈 심화(엄미선,

2014), 심리 수용(한은애, 2015), 사고통제방

략(곽아름, 2015) 등으로 밝 지고 있다.

통 인 정신건강분야의 목표가 부 응의

해소와 증상의 경감을 통한 원상태로의 회복

에 을 두었다면, 상담실제에서 지향하는

목표는 증상 발생 이 으로의 단순한 회복에

그치지 않고 내담자로 하여 다양한 측면에

서 의미 있는 성장을 이루어 내게 하는 것에

있다(양귀화, 김종남, 2014). 이러한 에서

본다면, 상담은 외상 이 기능 수 의 회복

과 더불어 개인이 본래 가지고 있던 심리

기능이 일정 수 이상으로 발 하는 외상 후

성장이라는 상에 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.

그 과정에서 반추가 핵심 역할을 하는 것으

로 많은 연구에서 증명되고 있는 만큼(김 미,

정민선, 2015; 노치경, 홍혜 , 2016; 조한로,

정남운, 2017), 상담 장면에서 반추가 가지고

있는 기능 측면을 체계 으로 다루어 야

할 것이다.

국내에서 반추에 한 심이 높아지면서

박혜원(2006)의 연구를 시작으로 인지, 정서,

행동, 인 계 등 반추와 련된 변인들이

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다. 인지 련 변인을

살펴보면, 반추는 부정 정서 해결을 한 인

지과정으로 정 재해석, 외상 후 성장, 자

기조 , 정신화, 마음챙김, 완벽주의 등과 같

은 변인들과 연구되고 있다(송 주, 장 아,

2016; 이 호, 이경진, 2013; 조선화, 강 신,

2015). 정서 련 변인을 살펴보면, 반추는 정

서조 방략으로 부정 정서를 효과 으로 해

결하지 못하는 경우 심리 부 응이나 정서장

애가 발생할 수 있는 것(이은화, 2010)으로 보

고 정서조 곤란, 우울, 분노, 불안, 분리불안

등과 같은 변인들과 연구되고 있다(김경은, 정

남운, 2018; 김은미, 이종연, 2015; 나 주, 최

수미, 2019). 행동 련 변인을 살펴보면, 반추

는 외상 후 성장 과정에 향을 미치며 침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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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추에서 의도 반추로 넘어가는 요소인

자기 노출에 을 두고 주의 조 력, 자율

성, 극 처 등과 같은 변인들과 연구되

고 있다(김 미, 정민선, 2015; 이철호, 김정애,

이민규, 윤창 , 2010). 인 계 련 변인을

살펴보면, 반추는 사회 지지와 지각한 삶의

의미가 높을수록 의도 반추를 많이 하고 의

도 반추를 많이 할수록 외상 후 성장을 경

험할 수 있는 것( 유진, 배정규, 2013)으로 보

고 사회 지지, 사회 유 감, 인 계 등

과 같은 변인들과 연구되고 있다(김다명, 조성

호, 2015; 박선정, 정규석, 2016; 신선 , 정남

운, 2012). 하지만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련

된 변인이 반추에 미치는 향은 밝 졌지만

그 변인들 어떤 것이 향력 있는 변인인

지를 다룬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.

즉, 반추와 련된 결과들을 종합 으로 탐색

하려는 시도는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. 따라

서 개별 으로 실시된 반추 연구의 분석을 넘

어 지 까지 진행된 연구를 포함해 이들 결과

를 종합 이고 체계 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

을 것이다.

한편 반추에 한 선행연구를 구체 으로

살펴보면, 반추를 보는 이 연구들마다 다

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. 반추는 우울이나

외상 후 장애, 불안과 련 있는 병리 인 의

미로 사용되기도 하며(박지혜, 이주 , 2018;

이혜림, 최윤경, 2012; 정성한, 김완일, 2014),

외상 후 성장에서는 사건과 감정에 해 곱씹

어본다는 립 인 의미로 사용되거나, 정

인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(노치경, 홍혜 ,

2016; 엄미선, 조성호, 2016; 최정윤, 이희경,

2015). 이처럼 반추에 한 연구들은 연구자

상담자들로 하여 반추를 어떻게 바라

야 하는지에 한 혼란을 수 있다. 따라서

반추에 한 통합 인 이해, 특히 단일차원에

서의 반추의 개념을 벗어나 반추의 응 ,

부 응 측면을 통합 으로 이해하려고 하는

시도가 필요함을 시사한다.

본 연구에서는 반추에 한 통합 인 이해

를 바탕으로 상담 실무에서의 효과 인 개입

을 한 기 자료를 제공하기 해 다음과 같

이 연구를 진행하 다. 첫째, 학술지에 게재된

반추 련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았다. 연구

동향을 악하는 것은 반추 연구가 어디에

을 두고 진행되는지를 악할 수 있을 것이

다. 둘째, 침습 , 의도 반추와 련 변인

간의 상 계 효과크기 메타분석을 실시하

다. 메타분석을 통해 침습 , 의도 반추의

상 계 효과크기를 살펴 으로써 반추에

한 통합 인 이해를 바탕으로 반추의 응 ,

부 응 기능을 이해할 수 있다면 상담 장면

에서 반추를 효과 으로 다룰 수 있을 뿐만

아니라 반추와 가장 요하게 연 지어 야

할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 볼 수 있을 것이

다. 셋째, 메타분석을 통해 반추와 련 변인

간의 연령 별 조 효과를 살펴보았다. 이는

선행 연구에서(이국화, 하은혜, 2009) 외상 경

험이 아동․청소년기의 발달에 있어 반

으로 부정 향을 미치며, 그 심리 고통

이 성인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기술

한 것처럼 성인에 비해 외상에 취약한 아동․

청소년이 특성상 인지, 정서 발달수 이 낮

은 만큼 반추를 통한 외상 후 성장까지의 과

정이 성인과 차이를 나타낼 수 있음을 상할

수 있기 때문이다. 이에 이 연구에서는 연령

별 침습 , 의도 반추의 조 효과를 살펴

으로써 상담에서 연령 별 차별 개입의

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.

이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. 첫째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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반추 연구의 동향은 어떠한가? 둘째, 침습 ,

의도 반추와 련변인간의 상 계 효과크

기 연령 별 조 효과는 어떠한가?

방 법

분석 상 논문 선정

이 연구는 반추의 연구동향을 분석하고 침

습 , 의도 반추와 련 변인 간의 메타분

석을 해 반추 련 학술지로 출간된 논문을

상으로 한국연구재단 등재지, 등재후보지

학술논문을 분석 상으로 삼았다. 자료 수집

을 해 1차로 Riss, DBpia, Kiss 등에서 ‘반추’

를 주요 키워드로 하여 사회과학 분야로 제한

한 후 논문을 검색하 고, 출 년도는 제한을

두지 않았다. 2차로 반추를 키워드로 검색은

되나 실제 반추에 한 연구가 아닌 논문( :

자기조직화신경망을 활용한 속성가 치를 사

용하는 사례기반추론의 용에 한 연구 등),

원문을 볼 수 없는 논문 등은 제외하 다. 이

과정을 통해 총 111편의 논문을 선정하여 반

추 동향 분석논문으로 선정하 다. 침습 , 의

도 반추의 메타분석을 해 반추의 연구 동

향 분석 논문으로 선정된 111편의 논문 문

헌연구, 질 연구 등 상 계수와 사례수를 제

시하지 않은 논문, 회귀계수 제시와 같이 효

과크기 계산이 불가능하거나 효과크기로의 통

합이 불가능한 논문 등 효과크기 계산을 한

정보가 불충분한 경우, 반추를 측정하는 도구

로서 침습 , 의도 반추 척도를 사용하지

않은 논문을 제외하 다. 이 과정에서 침습 ,

의도 반추와 련변인에 한 변수를 한 개

이상 포함한 논문 30편을 메타분석 논문으로

선정하 다. 메타분석 논문은 부록 1과 같다.

반추 연구동향 분석 차 방법

이 연구는 반추 연구동향 침습 , 의도

반추와 련 변인에 한 상 계 메타분

석을 실시하는데 목 이 있다. 연구의 목 을

달성하고자 다음과 같이 연구를 진행하 다.

첫째, 이 연구의 목 에 맞게 분석할 논문

을 찾고 분류하는 작업을 하 다. 둘째, 이 연

구의 목 에 따라 반추 연구 동향 분석 분류

거를 선정하기 해 선행 연구 동향 분석

거 틀을 분석하여 분류범주를 선정하 다.

지 까지 반추에 한 연구동향 련 연구들

이 이루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상담학 연구

의 연구동향 연구들(권경인, 양정연, 2013; 박

경애, 백지은, 2017; 이 진, 주인석, 김명찬,

2019; 조용주, 정남운, 2009)을 거로 분석기

을 정리했다. 그 내용은 표 1과 같다. 이러

한 선행 연구를 종합한 결과, 연구 실시 연도,

연구 상, 연구주제, 연구방법을 분석 기 으

로 하여 연구 동향을 분석하 음을 확인할 수

있었다. 이에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기

을 참조하여 이 연구의 특성에 맞게 수정⋅보

완하여 연구기 사항, 연구 상, 연구방법, 연

구변인, 련 변인군으로 분석기 을 선정하

다. 이 연구에 포함된 연구논문을 분석하기

해 일련번호, 논문제목, 자, 발표년도, 연

구 상, 연구방법, 측정도구, 출 형태, 연구변

인, 련 변인군 등으로 코딩표를 구성하여

분석을 용이하게 하 다. 반추 연구 동향 분

석의 분석기 이 한지 확인하기 해 분

석 논문 상 10편을 선정하여 비분석을 실

시하 다. 비분석 결과 연구자간 의견이 일

치하지 않는 부분에 해서는 연구자 간 서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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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일치가 없을 때까지 토의하여 서로 합의하

고자 하 다. 연구자 1인이 분석논문 분석기

을 설명하 고, 연구자간 논의를 통해 수

정․보완하는 작업을 순환 으로 진행하 다.

이 과정에서 련 변인군 분류 기 이 수정되

었고 연구자 간 비교분석을 통해 검토과정을

거쳐 최종 으로 5가지 역으로 분류범주를

설정하 다. 분석 상 논문의 기 사항(출 연

도, 연구 상자 성별), 연구 상, 연구방법,

련 변인 5개 역으로 분석하 다. 분류범

주 세부항목은 표 2와 같다.

분류기

이 연구의 연구 상은 4가지 분류기 으로

정의하 다. 분석 상 논문에 연구 상이 명

확하게 제시된 경우 분석 상의 연구 상 분

분류범주 세부항목

기 사항 출 연도, 연구 상자 성별,

연구 상(4개 역) 아동⋅청소년, 학생, 성인, 기타

연구방법(6개 역) 문헌연구, 실험연구, 양 연구, 질 연구, 로그램개발연구, 척도개발연구

연구변인 독립변인, 종속변인, 매개변인, 조 변인

반추 련 변인군(5개 역) 인지, 정서, 행동, 인 계, 기타

표 2. 분류범주 세부항목

구분 세부항목

연구자 조용주, 정남운(2009) 권경인, 양정연(2013) 박경애, 백지은(2017)
이 진, 주인석,

김명찬(2019)

기 사항 연구자, 측정도구 논문출처, 출 연도 출 연도
출 연도, 논문출처,

상자성별

연구 상
남, 여/아동,

부모/연령별
연구참여자 수

아동, 청소년, 학생,

성인 기, 상담자 등

아동, 청소년, 학생,

성인, 기타

연구방법
련성 검증 연구,

효과검증연구

근거, 합의 질 ,

상학 등
-

양 , 혼합, 문헌고찰,

로그램 개발연구

연구주제

세 수, 부모공감,

아동 학 , 공감증진

로그램 개발 등

특정 상 특성 탐색,

기 극복과정,

특정경험 등

상담성과연구, 상담과

정연구, 상담자 특성,

다문화/다양성연구,

학업 성취 연구 등

정서 , 인지 , 환경

특성, 로그램,

척도 타당화, 기타 등

련변인 - - -

가족 특성, 신체

외모, 인지, 정서,

자아 동기 등

표 1. 선행 연구 동향 분석 거 비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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류를 따랐고 그 외의 분석 상 논문은 다음과

같은 분류기 으로 용하 다. 그 기 은 다

음과 같다. 1) 아동․청소년: ․ ․고등학

생 2) 학생(휴학생 포함): 학교에 다니고

있는 학생 3) 성인: 학생으로 명시하지 않은

20세 이상 성인 4) 기타: 그 외 분류기 에 포

함되지 않음으로 정의하 다. 연구의 연구방

법은 문헌연구, 실험연구, 양 연구, 질 연구,

로그램개발, 척도개발연구 6가지 분류기

으로 정의하 다. 연구변인 분류기 은 독립

변인, 종속변인, 매개변인, 조 변인 4가지 분

류기 으로 정의하 다. 이 연구에서 반추

련 변인군은 인지, 정서, 행동, 인 계, 기타

등 5가지 역으로 구분하 으며 각 역에

속하는 변인은 표 3과 같다.

메타분석

메타분석은 동일한 주제로 수행된 다양한

연구로부터 도출된 결과들을 계량 으로 분석

하는 통합 인 근방법(Cooper, 2015)으로 연

구의 결과를 통합 으로 분석할 수 있다. 반

추 결과의 통합 인 분석을 통한 반추의 통합

이해와 학문의 이론 발 을 해 반추

련 변인 간의 상 계 효과크기, 연령 별

조 효과 분석을 실시하 다. 이 연구의 메타

분석 연구 과정은 다음과 같다. 첫째, 메타분

석을 해 선정된 총 30편의 논문을 상으로

EXCEL 로그램을 활용하여 연구연도, 연구제

목, 연구자, 연구방법, 연구 상, 연령(아동․

청소년, 학생, 성인), 연구 변인(독립변인, 종

속변인, 매개변인, 조 변인, 기타), 반추 척도

(침습 , 의도 )와 련변인군, 상 계수(r), 연

구 상 수 등으로 코딩하 다. 둘째, 연구 간

이질성을 가정하여 동질성 검정을 실시하 다.

개별연구들의 결과를 통계 으로 종합하기

해서 먼 동질성 검정을 행하는데, 동일모집

단에서 효과크기들이 추정된 것으로 단되면

변인군 변인

인지

정
정 재해석, 외상후성장, 새로운가능성발견, 자기지각의 변화, 인지 정서

조 략, 자기조 , 탈 심화, 정 완벽주의, 정신화, 마음챙김 등

부정
자기비난, 세상에 한 부정 신념, 자기에 한 부정 신념, 핵심신념 붕괴,

부정 완벽주의, 등

정서

정
감사성향, 수용 처, 부인 처, 비 여 처, 낙 성, 자기친 , 자기 단, 자기

단, 정서인식명확성, 자기자비, 자기수용

부정
정서조 곤란, 애착불안, 애착회피, 분리불안, 과각성, 회피, 침습, 우울, 분노,

불안, 외상사건경험, 성차별경험

행동
자기노출, 추모활동, 주의조 력, 사회의존성, 자율성, 음주동기, 흡연동기,

학생활 응, 극 처

인 계
사회 지지, 사회 유 감, 친구지지, 가족지지, 주요타인지지, 인 계의

깊이 지각

기타 성, 종교 요도, 종교 심의 증가

표 3. 반추 련 변인군 분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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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정효과모형(fixed-effects medel)을 사용하고, 동

질성 검정이 통계 으로 유의하여 가설을

기각하면 표본오차 외의 랜덤 오차까지 고려

하는 무선효과모형(random-effect medel)을 사용

한다(황성동, 2016). 일반 으로 I2이 25%이면

이질성이 작은 것으로 해석하며, 50%이면

간 크기 정도로, 75%이상이면 이질성이 매우

큰 것으로 해석한다(황성동, 2016). 이 연구에

서는 검정 결과 I2이 50이상으로 자료가 이질

인 것으로 나타나 무선효과모형을 용하여

효과크기를 산출하 다. 셋째, 메타분석을

한 평균효과크기는 R 3.5.3(www.r-project.org) 메

타분석을 한 패키를 사용하여 산출하 다.

상 계수의 효과크기의 경우, Cohen(1988)의 기

에 따라 댓값 .10을 기 으로 작은 효과

크기 .30을 기 으로 간 효과크기 .50을 기

으로 큰 효과크기로 해석하 다. 효과크기

는 95% 신뢰구간을 산출하여 유의수 5%를

기 으로 보았다(황성동, 2016). 넷째, 출간오

류을 검토하기 해 Funnel plot을 실시하 다.

출간오류는 연구결과의 속성이나 방향에 따라

연구결과가 출간되거나 출간되지 못하는 오류

를 의미한다(Higgins, & Green, 2011). 즉, 출간

된 연구의 결과가 모든 연구의 결과를 표하

지 못할 때 출간오류가 발생하는 것이다(황성

동, 2016). 다섯째, 하 집단 간의 효과 크기

차이를 보다 직 으로 검증하며, 효과크기

에 향을 주는 변수를 탐색하기 해 연령을

조 변수로 하여 메타분석을 실시하 다. 이

연구의 분석 상 논문에서 사용된 침습 , 의

도 반추 척도는 다음과 같다.

한국 사건 련 반추 척도(K-Event Related

Rumination Inventory: K-ERRI)

한국 사건 련 반추 척도는 Cann 등(2011)

이 개발하고 안 의, 주혜선, 민지원, 심기선

(2013)이 번안, 타당화한 것으로 스트 스 사

건 후 발생하는 침습 (intrusive rumination; 10

문항), 의도 (deliberate; 10문항) 반추를 측정하

는 도구로 총 20문항이다. 침습 반추 문항

은 ‘나는 내 의지와 상 없이 그 일에 해

자꾸 생각하곤 한다’, ‘그 일에 한 생각들이

떠오를 때면 그것을 멈출 수가 없다’의 문항

이, 의도 반추문항은 ‘나는 그 일로부터 의

미를 찾을 수 있는지에 해 생각해본다’, ‘그

일을 겪음으로써 내 삶에서 얻은 것이 있는지

생각해보곤 한다’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. 각

문항에 해 4 리커트 척도(0 : 하지

않았다 ～ 3 : 자주 했다)로 구성되어 있으

며, 수가 높을수록 해당 역의 반추 양식

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(안

의 등, 2013). 이 척도는 Cann 등(2011)의 연구

에서 내 합치도는 침투 반추 .94, 의도

반추 .88로 나타났으며, 안 의 등(2013)의 연

구에서 내 합치도는 침습 반추 .96와 의

도 반추 .95로 나타났다.

결 과

연구논문의 일반 특성

연구논문의 연도, 연구 상 성별, 연구 상,

연구방법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. 연구 논문

연도를 살펴보면 2006년도부터 반추 연구가

진행된 이후 지속 으로 연구 으며, 2014년부

터 매년 10편이상의 논문이 발표되고 있는 것

으로 나타났다. 연구 상을 살펴보면 학생

64편(57.7%), 성인 32편(28.8%), 아동청소년 14

편(12.6%), 기타 1편(0.9%)으로 학생이 가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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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N %

연도

2006 1 0.9

2007 1 0.9

2008 1 0.9

2009 1 0.9

2010 5 4.5

2011 4 3.6

2012 7 6.3

2013 6 5.4

2014 15 13.5

2015 10 9.0

2016 12 10.8

2017 15 13.5

2018 22 19.8

2019 11 9.9

합계 111 100.0

연구 상

아동⋅청소년 14 12.6

학생 64 57.7

성인 32 28.8

기타(문헌연구) 1 0.9

계 111 100.0

연구 상 성별

남 2 1.8

여 4 3.6

남, 여 104 93.7

기타(문헌연구) 1 0.9

계 111 100.0

연구방법

문헌연구 1 0.9

실험연구 14 12.6

양 연구 88 79.3

질 연구 - -

로그램개발 4 3.6

척도개발 4 3.6

계 111 100.0

연구변인

독립변인 24 21.62

종속변인 6 5.41

조 변인 2 1.80

매개변인 60 54.05

기타 19 17.12

계 111 100

표 4. 연구 상 논문 특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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많은 것으로 나타났다. 연구 상자 성별을 살

펴보면 남자만 실시한 연구가 2편(1.8%), 여자

만 실시한 연구가 4편(3.6%), 남․여 모두 포

함한 연구 104편(93.7%), 기타 1편(0.9%)로

남․여를 모두 포함한 연구가 가장 많은 것으

로 나타났다. 연구방법을 살펴보면, 양 연구

가 88편(79.3%), 실험연구 14편(12.6%), 로그

램 개발연구, 척도개발 연구 각각 4편(3.6%)으

로 양 연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.

연구변인은 독립변인 24편(21.62%), 종속변인

6편(5.41%), 조 변인 2편(1.80%), 매개변인 60

편(54.05%), 기타 19편(17.12%)으로 매개변인이

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. 연구 상 논문

의 특성은 표 4와 같다.

침습 , 의도 반추의 련변인 분석결과

이 연구에서는 침습 , 의도 반추 련

변인을 연구 설계의 특징(독립변인, 종속변인,

조 변인, 매개변인, 기타)을 기 으로 정

인지, 부정 인지, 정 정서, 부정 정서, 행동,

인 계, 기타 7가지 변인군으로 분류하 다.

반추가 독립변인으로 사용되어 졌을 때 련

변인을 분석해 보면 침습 반추는 총 11개

(3.72%)로 그 정 인지가 6개(54.55%), 부

정 인지가 2개(18.18%), 정 정서, 부정정서,

인 계 각각 1개(9.09%)로 정 인지가 가장

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, 의도 반추는 총 13

개(4.39%)로 그 정 인지 10개(76.92%), 부

정 정서, 행동, 인 계 각각 1개(7.69%)로

정 인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. 반추

가 매개변인으로 사용되어 졌을 때 련 변인

을 분석해 보면 침습 반추는 총 100개

(33.78%), 부정 정서 41개(41.0%), 정 인지 24

개(24.0%), 부정 인지, 인 계 각각 11개

(11.0%), 정 정서 9개(9.0%), 행동, 기타 각각

2개(2.0%) 순으로 부정 정서가 가장 많은 것

으로 나타났으며, 의도 반추는 총 161개

반추 련 변인(%)

체인지 정서
행동 인 계 기타

부 부

독립 침습 반추 6(54.55) 2(18.18) 1(9.09) 1(9.09) 0 1(9.09) 0 11 (3.72)　

변인 의도 반추 10(76.92) 0 0 1(7.69) 1(7.69) 1(7.69) 0 13 (4.39)　

매개 침습 반추 24(24.0) 11(11.0) 9(9.0) 41(41.0) 2(2.0) 11(11.0) 2(2.0) 100 (33.78)　

변인 의도 반추 56(34.78) 9(5.59) 5(3.11) 34(21.12) 11(6.83) 40(24.84) 6(3.73) 161 (54.40)　

조 침습 반추 0(0.0) 0(0.0) 0(0.0) 0(0.0) 0(0.0) 0(0.0) 0(0.0) 0 (0.0)

변인 의도 반추 1(20.0) 0(0.0) 4(80.0) 0(0.0) 0(0.0) 0(0.0) 0(0.0) 5 (1.69)　

종속 침습 반추 1(16.67) 0(0.0) 0(0.0) 5(83.33) 0(0.0) 0(0.0) 0(0.0) 6 (2.03)　

변인 의도 반추 0(0.0) 0(0.0) 0(0.0) 0(0.0) 0(0.0) 0(0.0) 0(0.0) 0 (0.0)　

체
침습 반추 31(10.47) 13(4.39) 10(3.38) 47(15.88) 2((0.68) 12(4.05) 2(0.68)

296(100)*
의도 반추 67(22.64) 9(3.04) 9(3.04) 35(11.82) 12(4.05) 41(13.85) 6(2.03)

* 한 연구에 여러 변인이 포함되는 경우도 포함하므로 각 변인별 연구수의 합과 일치하지 않음

표 5. 침습 ⋅의도 반추 련변인 분석 ( 복포함*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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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54.40%)로 정 인지 56개(34.78%), 인 계

40개(24.48%), 부정 정서 34개(21.12%), 부정 인

지 9개(5.59%), 기타 6개(3.73%), 정 정서 5개

(3.11%) 순으로 정 인지가 가장 많은 것으로

나타났다. 반추가 조 변인으로 사용 을때

련 변인을 분석해 보면 침습 반추는 총 0

개(0.0%), 의도 반추는 총 5개(1.69%)로 그

정 정서 4개(80.0%), 정 인지 1개

(20.0%)로 정 정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

났다. 반추가 종속변인으로 사용되어 졌을 때

련 변인을 분석해 보면 침습 반추는 총 6

개(2.03%)로 부정 정서 5개(83.33%), 정 인지

1개(16.67%)로 부정 정서가 가장 많은 것으로

나타났으며, 의도 반추는 총 0개(0.0%)로 나

타났다. 그 결과는 표 5와 같다.

침습 반추의 표본추출 동질성 검증

먼 체 표본 추출 동질성 검정을 실시한

결과 Qb 값은 9302.99((p<.001), I2 값 98.58로

50보다 크므로 동질성 검증 결과 이질 인 것

으로 나타나 무선효과모형을 용하 다. 무

선효과 모형을 용하여 분석한 결과 체 상

계 효과크기는 .18(p<.001)로 작은 효과 크

기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. 그

결과는 표 6과 같다.

의도 반추의 표본추출 동질성 검증

먼 체 표본 추출 동질성 검정을 실시한

결과 Qb 값은 3633.06(p<.001) I2 값 95.1으로

50보다 크므로 동질성 검증 결과 이질 인 것

동질성검증

n Ka Qb pc I2 Fisher’s Z에서 표 오차

30 117 9302.99 <.001 98.8 43.77

무선효과(Random effect) model

n k -95% CI 효과크기 95% CI p Fisher’s Z에서 표 오차

30 117 0.10 0.18 0.25 <.001 4.56

주. a 효과크기의 수, b 동질성 검정 통계량, c 동질성 검정 통계량에 한 유의수 값

표 6. 침습 반추의 동질성 검증

동질성검증

n Ka Qb pc I2 Fisher’s Z에서 표 오차

30 179 3633.06 <.001 95.1 70.70

무선효과(Random effect) model

n k - 95% CI 효과크기 95% CI p Fisher’s Z에서 표 오차

30 179 0.24 .27 .30 <.001 16.41

주. a 효과크기의 수, b 동질성 검정 통계량, c 동질성 검정 통계량에 한 유의수 값

표 7. 의도 반추 동질성 검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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으로 나타나 무선효과모형을 용하 다. 무

선효과 모형을 용하여 분석한 결과 체 상

계 효과크기는 .27(p<.001)으로 작은 효과

크기로 통계 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.

그 결과는 표 7과 같다.

침습 반추 련변인에 따른 효과크기

침습 반추의 련변인 효과크기를 분석한

결과 정 인지 -.15(p<.05)로 작은 효과크기,

부정 인지 .57(p<.001)로 큰 효과크기, 정 정

서 -.21(p>.05)로 작은 효과크기, 부정 정서

.41(p<.001)로 작은 효과크기, 정 인 계

-.15(p<.01)로 작은 효과크기로 나타났으며, 통

계 으로 유의한 상 계 크기를 갖는 것으

로 나타났다.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. 침습

반추 련변인에 한 출간오류를 분석하기

해 침습 반추 체의 Funnel plot의 시각

분석을 진행하여 분포가 칭 으로 분포하는

지 확인하 다. 통계 으로 유의성을 별하

기 해 Egger의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

귀식 기값이 .28로 통계 으로 유의하지 않

았다. 추가 으로 Duval과 Tweedie(2000)의 Trim

and Fill 방법을 용한 결과 삽입된 값이 9개

련변인 k Qb 효과크기 I2 95% 신뢰크기

인지
정 31 1560.18* -.15 98.1 -0.27 ∼ -0.03

부정 13 169.62*** .57 92.9 0.50 ∼ 0.62

정서
정 10 15.91 -.21 43.4 -0.24 ∼ -0.17

부정 47 1796.68*** .41 97.4 0.33 ∼ 0.48

인 계 정 12 26.70** -.15 58.8 -0.19 ∼ -0.12

주. * p< .05, ** p< .01, *** p< .001

표 8. 침습 반추의 련변인 효과크기

●=메타분석에 포함된 실제 효과크기, ○=삽입된 가상의 효과크기

그림 1. 침습 반추 련변인 효과크기의 출간오류 분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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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 있으며, 이를 삽입하여 추정한 효과크기는

.17, 원래의 평균효과크기 .18로 연구결과에 큰

향을 주지는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. 즉,

침습 반추 련변인의 출간오류 문제는 보

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. 보정 후 Funnel

Plot을 실시한 결과 그림 1과 같다.

의도 반추의 련변인에 따른 효과크기

의도 반추의 련변인 효과크기를 분석한

결과 정 인지 .38(p<.001)로 간 효과크기,

부정 인지 .30(p<.05)으로 간 효과크기, 정

정서 .13(p<.001)으로 작은 효과크기, 부정 정

서 .14(p<.001)로 작은 효과크기, 정 인

계 .19(p<.001)로 작은 효과크기, 정 행동

.37(p<.001)로 간 효과크기로 나타났으며 통

계 으로 유의한 효과 크기를 갖는 것으로 나

타났다 .의도 반추에 따른 효과크기를 분석

한 결과는 표 9와 같다. 한, 의도 반추

련변인에 한 출간오류를 분석하기 해 의

도 반추 체의 funnel plot의 시각 분석을

진행하여 분포가 칭 으로 분포하는지 확인

련변인 k Qb 효과크기 I2 95% 신뢰크기

인지
정 67 1062.06*** .38 93.8 0.33 ∼ 0.42

부정 9 16.11* .30 50.3 0.27 ∼ 0.33

정서
정 9 101.06*** .13 92.1 0.02 ∼ 0.24

부정 35 1097.26*** .14 96.9 0.05 ∼ 0.22

인 계 정 41 284.19*** .19 85.9 0.15 ∼ 0.23

행동 정 12 142.6*** .37 92.3 0.27 ∼ 0.46

주. * p< .05, ** p< .01, *** p< .001

표 9. 의도 반추의 련변인 효과크기

●=메타분석에 포함된 실제 효과크기, ○=삽입된 가상의 효과크기

그림 2. 의도 반추 련변인 효과크기의 출간오류 분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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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 다. 통계 으로 유의성을 별하기 해

Egger의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회귀식 기

값이 .047로 통계 으로 유의미한 계가 있

었다. 이 오류가 결과에 미치는 향을 살펴

보기 해 추가 으로 Duval과 Tweedie(2000)의

Trim and Fill 방법을 용한 결과 삽입된 값이

49개가 있으며, 이를 삽입하여 추정한 효과크

기는 .16으로 원래의 평균효과크기 .27보다 다

소 작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. 하지만 간이

상의 .16 효과크기를 나타내었다. 이는 시각

으로 볼 때 편향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최

종 으로 결과에 큰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

볼 수 있다. 즉 의도 반추 련변인의 출간

오류 문제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.

보정 후 Funnel Plot을 실시한 결과 그림 2와

같다.

침습 반추 련변인에 따른 조 효과크기

침습 반추와 련변인간의 계에서 연령

별 조 효과를 분석한 결과, 정 인지

(Qb=2.68, p>.05), 부정 인지(Qb=1.42 p>.05),

련변인 k Qb 효과크기 R2 95% 신뢰크기

인지

정 체 31 2.68 4.81

아동⋅청소년 - - -

학생 5 .15 -.22 ∼ .39

성인 26 .17 -.62 ∼ .05

부정 체 13 1.42 12.78

아동⋅청소년 - - -

학생 11 .04*** .58 ∼ .75

성인 2 .12 -.37 ∼ .09

정서

정 체 10 .61 0.0

아동⋅청소년 - - -

학생 1 .06*** -.37 ∼ -.14

성인 9 .06 -.08 ∼ .18

부정 체 47 2.64 4.17

아동⋅청소년 - - -

학생 14 .07*** 0.39 ∼ .69

성인 33 .09 -.33 ∼ .03

인 계

정 체 12 3.35 23.73

아동⋅청소년 - - -

학생 10 .02*** -.20 ∼ -.13

성인 2 .05 -.00 ∼ .19

* p< .05, ** p< .01, *** p< .001

표 10. 침습 반추 련변인 조 효과크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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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 정서(Qb=.61 p>.05), 부정 정서(Qb=2.64

p>.05), 정 인 계(Qb=3.35 p>.05)의 효과

크기는 연령 별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

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. 즉, 침습 반

추와 인지, 정서, 인 계, 행동 간의 계는

연령 별로 다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. 그

결과는 표 10과 같다.

의도 반추 련변인에 따른 조 효과크기

의도 반추와 련변인간의 계에서 연

령 별 조 효과를 분석한 결과, 인 계

(Qb=47.63, p<.001)의 효과크기는 연령 별로

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. 하지

만 정 인지(Qb=0.88, p>.05), 정 정서(Qb=

련변인 k Qb 효과크기 R2 95% 신뢰크기

인지

정 체 67 0.88 .12*** 0.00 -

아동⋅청소년 3 .13 .26 ∼ .74

학생 24 .13 -.35 ∼ .17

성인 40 .13 -.37 ∼ .14

부정 체 9 -

아동⋅청소년 - -

학생 9 -

성인 - -

정서

정 체 9 4.47 - 11.14 -

아동⋅청소년 1 .16** .10 ∼ .73

학생 5 .18* -.70 ∼ -.01

성인 3 .19 -.60 ∼ .13

부정 체 35 1.15 - 0.00 -

아동⋅청소년 - - -

학생 9 .09* .04 ∼ .39

성인 26 .10 -.31 ∼ .09

인 계

체 41 47.63*** - 67.50 -

아동⋅청소년 3 .05*** .27 ∼ .48

학생 27 .06*** -.36 ∼ -.15

성인 11 .06 -.18 ∼ .05

행동

체 12 1.74 - 0.00 -

아동⋅청소년 2 .14 -.07 ∼ .50

학생 3 .18 -.14 ∼ .58

성인 7 .16 -.12 ∼ .52

* p< .05, ** p< .01, *** p< .001

표 11. 의도 반추 련변인 조 효과크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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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47 p>.05), 부정 정서(Qb=1.15 p>.05), 정

행동(Qb=1.74, p>.05)의 효과 크기는 연령 별

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

것으로 나타났다. 즉, 의도 반추와 인지, 정

서, 행동간의 계는 연령 별로 유의한 차이

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. 그 결과는 표 11과

같다.

논 의

이 연구는 반추의 연구동향을 살펴보고

Tedeschi와 Calhoun(2004)이 제안한 침습 , 의

도 반추의 특성을 구분하여 련변인 간의

효과크기, 연령 별 조 효과를 탐색하기

해 메타분석을 실시하 다. 반추의 연구동향

에 한 논의 시사 은 다음과 같다.

첫째, 반추 연구의 연도, 연구방법, 련 변

인 등 연구동향을 살펴보면, 반추 논문은 2006

년부터 시작하여 매년 1편 정도의 논문이 발

표되었으며, 2010년 5편(3.6%), 2014년 15편

(13.5%)으로 그 연구의 수가 증가하 다. 연구

방법은 양 연구 88편(79.3%)으로 양 연구가

부분을 차지하 으며 이에 반해, 질 연구

는 단 한 편도 없었다. 이는 반추에 한 연

구방법 근이 제한 이라는 것을 보여주는

것이다. 한 반추 련 변인에서 반추가 매

개변인으로 사용된 논문은 60편(54.05%)으로

나타났다. 이는 2010년 이후 매개효과 련

방법론이 국내에 소개되면서 연구가 증한

과 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(이동귀, 배병

훈, 함경애, 천 아, 2015). 즉, 2010년 이후 매

개연구 방법이 확산되면서 독립변인이 종속변

인에 미치는 과정을 밝히고자하는 연구가

증하 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. 한 2014년

부터는 안 의 외(2013)가 반추를 자동 이고

침습 인 반복 사고와 자발 이고 의도 인

반복 사고로 구분하여 외상 후 인지 처리

과정으로 측정하기 해 개발한 한국 사건

련 반추 척도를 타당화한 이후 연구의 진척

을 보이며 활발히 진행되는 것으로 보인다.

하지만 양 연구만으로는 변인들 간의 인과

계를 정확히 알 수 없다는 한계 이 있기

때문에 연구에 한 다양한 근방법을 통해

반추의 통합 이해가 필요할 것이다.

둘째, 침습 , 의도 반추의 련 변인 분

석결과는 다음과 같다. 침습 , 의도 반추를

독립변인으로 사용한 연구변인을 살펴보면,

침습 반추는 총 11개(3.72%)로 정 인지가

6개(54.55%), 부정 인지가 2개(18.18%), 정 정

서, 부정정서, 인 계 각각 1개(9.09%)로 나

타났으며, 의도 반추는 총 13개(4.39%)로

정 인지 10개(76.92%), 부정 정서, 행동, 인

계 각각 1개(7.69%)로 정 인지가 가장 많

은 것으로 나타났다. 이는 침습 , 의도 반

추에 향을 주는 원인으로 인지에 을 두

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. 즉, 반추에서 인

지가 외상 후 성장, 정신화, 정 재해석 등

에 향을 주는 것에 을 두고 연구가 이

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. 침습 , 의

도 반추를 매개변인으로 사용한 연구를 살

펴보면, 침습 반추는 총 100개(33.78%), 부정

정서 41개(41.0%), 정 인지 24개(24.0%), 부정

인지, 인 계 각각 11개(11.0%), 정 정서 9

개(9.0%), 행동, 기타 각각 2개(2.0%) 순으로 나

타났으며, 의도 반추는 총 161개(54.40%)로

정 인지 56개(34.78%), 인 계 40개

(24.48%), 부정 정서 34개(21.12%), 부정 인지 9

개(5.59%), 기타 6개(3.73%), 정 정서 5개

(3.11%) 순으로 나타났다. 이는 반추가 독립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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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의 결과이면서 동시에 종속변인의 원인이

되며 그 계를 연결하는 것에 을 두고

연구한 것이라 할 수 있다. 즉, 침습 반추는

부정 정서, 의도 반추는 정 인지에

을 두고 매개변인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

다고 할 수 있다. 침습 , 의도 반추가 조

변인으로 사용한 연구의 변인을 살펴보면, 침

습 반추는 0개(0.0%), 의도 반추는 총 5개

(1.69%)로 정 정서 4개(80.0%), 정 인지 1

개(20.0%)로 나타났다. 이는 반추가 독립변인

과 종속변인과의 계를 결정하는 제 3의 변

인이라는 것에 을 두고 연구한 것이라 할

수 있다. 즉, 정 정서에 을 두고 반추를

조 변인으로 연구가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

있다. 침습 , 의도 반추를 종속변인으로 사

용한 연구를 살펴보면, 침습 반추 총 6개

(2.03%)로 부정 정서 5개(83.33%), 정 인지 1

개(16.67%)로 나타났으며, 의도 반추는 총 0

개(0.0%)로 나타났다. 이는 부정 정서, 정 인

지가 반추에 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에

을 두고 연구한 것이라 할 수 있다. 이를

종합해 보면. 부분의 반추 연구는 부정 정

서, 정 인지, 부정 인지에 을 두고 연구

가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. 이는 아직

반추에 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인들에

한 연구가 더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이라 할

수 있다. 한, 반추와 련된 변인을 살펴보

면 종속 변인이나 조 변인으로 연구한 논문

들이 은데 반해 거의 부분 매개 변인임을

볼 때, 반추가 타 변인에 향을 만큼

요한 변인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반추에 직

으로 향을 주는 변인에 한 연구는 미흡

하다고 할 수 있다. 이러한 연구동향의 결과

를 볼 때, 반추에 한 추후연구에서는 인과

계 검증을 통한 변인들 간의 련성을 더욱

세부 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. 한

이를 통해 실제 으로 반추가 개인 안에서 어

떻게 형성되어 가는지에 한 연구도 필요할

것이다.

침습 , 의도 반추와 련변인간의 상

계 메타분석 연령 별 조 효과에 한

논의 시사 은 다음과 같다.

첫째, 침습 반추와 련된 인지 변인군의

효과크기를 살펴보면, 부정 인지가 .57로 큰

효과크기를 보 으며, 정 인지는 -.15로 작

은 효과크기로 나타났다. 이는 침습 반추가

부정 인지에서는 정 인 효과를 보이며, 정

인지에는 부 인 효과를 보이는 것이라 할 수

있다. 정서 변인군의 효과크기를 살펴보면, 부

정 정서에서 .41, 정 정서에서 -.21로 작은

효과크기로 나타났다. 이는 침습 반추가 부

정 정서에 정 인 효과를 보이며, 정 정서

에 부 인 효과를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.

침습 반추와 련된 인 계 변인군의 효

과크기를 살펴보면, -.15로 작은 효과크기로

나타났다. 이는 침습 반추가 인 계에 부

인 효과를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. 즉,

침습 반추는 인지, 정서, 인 계에 부정

인 효과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. 이러한 결과

는 침습 반추는 지속 이고 증가된 스트

스와 련되고 효과 인 처의 실패로 이어

지기 쉽고(Cann et al., 2011; Ehlers, & Clark,

2000), 침습 반추가 부 응 심리 증상과

련이 있다는 선행연구(양귀화, 김종남, 2014)

와 일치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. 즉, 침습

반추는 심리 문제를 래할 수 있다는 것이

다. 의도 반추와 련된 인지 변인군을 살

펴보면, 의도 반추에서는 정 인지가 .38,

부정 인지 .30으로 간 효과크기로 나타났으

며, 의도 반추와 련된 정서 변인군을 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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펴보면, 정 정서 .13, 부정 정서 .14로 작은

효과크기로 나타났다. 이는 의도 반추가

정 인지, 부정 인지, 정 정서, 부정 정서에

정 인 효과를 보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.

한 의도 반추와 련된 인 계 변인군은

.19로 작은 효과크기, 행동 변인군은 .37로

간 효과크기로 나타났다. 이는 의도 반추는

정 인지, 부정 인지, 정 정서, 부정 정서,

인 계, 행동 변인군에서 모두 정 인 효과

를 보이는 것이다. 이러한 결과는 의도 반

추가 외상 후 성장에 향을 미치지만 그 정

도가 일 되지 않으며(김진목, 이희경, 2016),

외상 사건 직후 의도 반추는 외상 후 증상

에 부 인 향을 미치는 반면 일정한 시간이

지난 후의 의도 반추는 정 인 향을 미친

다는 연구결과(Taku et al., 2008)와 어느정도

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. 이러한 결과는 의도

반추만으로 성장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

라 의도 반추와 성장 사이에 조 하는 변인

이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해 다. 이러

한 에서 볼 때, 의도 반추에 한 후속

연구에서 성장에 이르게 하는 조 변인들을

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. 한 침습

반추가 부정 인지에서 간 효과 크기, 부정

정서에서 작은 효과크기를 나타내며, 의도

반추가 정 인지에서 간 효과 크기, 정

정서에서 작은 효과크기를 나타내는 것을 미

루어 볼 때, 침습 반추는 자동 으로 사건

을 곱씹는 과정으로 심리 인 문제를 래할

수 있는 반면, 의도 반추는 사건의 의미와

향을 이해하려는 과정으로 처과정을 진

시킨다고 할 수 있다. 즉, 침습 반추는 개인

에게 부정 향을 주지만 의도 반추는 성

장과 발 을 진할 가능성이 있다. 이를 상

담 장면에 용해 볼 때, 내담자가 어떠한 반

추를 하고 있는지 심층 으로 탐색하는 것이

필요할 것이다. 내담자가 침습 반추를 많이

하고 있는 경우 사건의 인지 과정에 해 설

명함으로써 침습 반추가 자연스러운 상인

동시에 의도 반추를 통해 정 변화를

래하는데 있어 필요한 과정임을 인식하도록

하는 것이 요할 것이다.

둘째, 침습 , 의도 반추와 련변인 간에

연령 별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해 아

동․청소년, 학생, 성인을 조 변인으로 하

여 메타분석을 실시하 다. 그 결과 침습

반추와 인지, 정서, 인 계, 행동 간의 계

는 연령 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

으로 나타났다. 이는 침습 반추와 련변인

간의 계에서 연령에 따라 차이가 없음을 나

타낸다. 한편, 의도 반추와 련변인간의

계에서 연령 별 조 효과를 분석한 결과, 정

서, 인지, 행동의 효과 크기는 연령 별로 통

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

나타났지만 인 계는 연령 별로 유의한 차

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. 이러한 연구결

과는 아동․청소년의 발달 특성상 성인에 비

해 타인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고(도 정,

김정민, 2014), 외상 경험에 담긴 정서를 느끼

고 활성화하는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효

과 이지 못한 인지 수정과정을 하게 된다

는 연구(신용찬, 김 근, 2019)와 련 있다고

할 수 있다. 이러한 련성을 명확히 하기

해 아동․청소년과 성인의 의도 반추 사이

에 정서활성화의 차이가 있는지에 한 연구

가 필요할 것이다. 한 강규림, 나효정, 송제

이, 명호(2018)의 아동용 외상 후 성장 척도

타당화 연구에서 성인집단에 비해 아동집단의

요인구조가 다르게 나타났는데, 성인 집단에

서 새로운 가능성, 타인과의 계, 개인 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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, 삶에 한 감사 역으로 세분되어 나타나

는 변화가 아동 청소년 집단에서는 하나의

반 인 변화로 경험되는 것으로 나타난 을

미루어 볼 때 아동의 외상후 경험 과정에서

의도 반추의 기능을 명확히 살펴 야 하겠

다. 마지막으로 반추와 련변인간의 연령

별 조 효과에서 의도 반추와 인 계가

연령 별로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으며,

아동․청소년의 경우 성인, 학생에 비해 그

효과크기가 작은 것을 미루어 볼 때, 상담 장

면에서 의도 반추와 련된 인 계의 연

령 별 특성을 고려해 내담자에게 근할 필

요가 있을 것이다. 특히, 아동․청소년 내담자

가 의도 반추를 통해 인 계 경험의 새로

운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상담자의 극

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.

이 연구의 제한 후속 연구를 한 제

언은 다음과 같다. 첫째, 이 연구는 효과크기

의 표성을 확인하기 해 동질성 검정을 실

시하 다. 그 결과 침습 반추의 정 정서

(I2=43.4), 의도 반추의 부정 인지(I2=50.3)을

제외한 변인은 효과크기의 동질성을 확인할

수 없었다. 이는 반추 련 변인간의 계를

살펴본 연구들은 제각각 다른 결과를 제시하

고 있으며, 반추에 한 정 과 부정

에서의 차이가 향을 미쳤을 수 있다.

반추에 한 이론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

서 실시되는 연구는 그 결과가 불안정할 가능

성이 있다는 것을 측할 수 있다. 이에 후속

연구에서는 에 따른 반추가 어떻게 다른

결과를 나타내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

이다. 둘째, 이 연구는 반추를 침습 , 의도

반추로 범주화하여 효과크기를 살펴보았을 뿐,

반추 하 차원에서 효과크기가 어떠한지에

해 구체 인 효과크기를 살펴보지 않았다.

이에 후속연구를 다양한 차원에서의 반추를

범주화하여 효과크기의 차이를 밝히는 것이

필요할 것이다. 이러한 후속연구는 반추로 인

해 발생하는 장단 을 더 심층 으로 이해하

고 심리 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수

있을 것이다.

이러한 연구 제한 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

는 반추 논문의 체 인 동향과 침습 , 의

도 반추 련변인 간의 상 계 효과크기

를 살펴 으로써 향후 반추와 련한 연구가

나아가야 할 방향과 상담 장에서의 시사 을

제시하 다는 에 의의가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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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ntentional Rumination, and Related Variables

Lee, Hyun-jin Joo, In-Seok Kim, Myeung-chan

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Inje University Department of counselling and Psychotherapy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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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his study examined research trends in the study of rumination, and explored the correlation effect sizes

between invasive and intentional rumination and related variables. A total of 111 papers on rumination in

the journal of the KCI ’s registration and registration-candidates were analyzed for publication year,

research subjects, and research methods. Additionally, a meta-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30 studies

using invasive/intentional rumination scales. Eighty-eight papers (79.3%) were quantitatively analyzed, with

24 (21.62%) examining rumination-related independent variables, and 60 (54.05%) examining mediating

variables. The meta-analysis indicated that effect sizes of invasive rumination-related variables from highest

to lowest were negative-cognition, negative-emotion, positive-emotion, and positive-cognition; and that effect

sizes for intentional rumination-related variables from highest to lowest were positive-cognition,

negative-cognition, negative-emotion, and positive-emotion. Finally, the analysis of the moderating effect of

invasive and intentional rumination by age-group indicate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intentional-rumination

and interpersonal-relationships. Implications, limitations, and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are

discussed.

Key words : rumination, research trends, invasive rumination, intentional rumination, meta-analysi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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